
2024 년 6 월 16 일 오후 12 시 30 분    

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인도:  길이영 

열린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Assemble in God’s Name 
 

*는 일어남.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Please rise as you are able.  

입례송  Prelude                           “내 구주 예수를”                                  다같이 

비움의 기도   Prayer in Silence                                                                       다같이 

마음을 여는 찬송*  Hymn                        “항상 진실케”                                             다같이                               

 

새길의 기도* Saegil’s Prayer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대로 함께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를 가족으로 여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 섬기겠습니다. 반목과 분열로 가득 찬 사회에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말씀 나눔 

          Proclaiming the Word 
 

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Mark) 4:26-34          인도자           
 

말씀 나눔  Message           Ordinary Things, Extraordinary Result   
                                                                                                     Brandon Johnson 
                                                                  

 

             헌금과 성찬 

                                    Offering and Communion 
 

헌금 찬송  Hymn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다같이 
                                             *헌금함은 예배실 중앙 출입구 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최미선 

성찬 묵상  Meditation                                                                                      최미선 

 

 

성찬 식탁으로의 초대  Invitation to the Table                                              최미선 

떡과 잔을 나눔  Sharing of the Bread and Cup                                              다같이 

주기도문  Lord’s Prayer                                                                         다같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아멘.  (누가복음 11:2-4) 

 

파 송   

Go in Peace 
 

파송 찬송*  Hymn                    “주의 길을 가세”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다같이 
 

이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이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시며, 고통 당하는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Mark) 4:26-34 

26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27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낟알을 낸다.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32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26 He also said, ‘The kingdom of God is as if someone w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27 and would sleep and rise night and day, and the seed would sprout and grow, he does 

not know how. 28 The earth produces of itself, first the stalk, then the head, then the full 

grain in the head. 29 But when the grain is ripe, at once he goes in with his sickle,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He also said, ‘With what can we compare the kingdom of God, 

or what parable will we use for it?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when sown upon the 

ground, is the smallest of all the seeds on earth; 32 yet when it is sown it grows up and 

becomes the greatest of all shrubs, and puts forth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can make nests in its shade.’ 33 With many such parables he spoke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it; 34 he did not speak to them except in parables, but he 

explained everything in private to his disciples. 



 

새길교회는 개인주의적/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 Community Outreach Ministry 
 

1. Burbank Temporary Aid Center (BTAC): 매월 첫째 토요일 

2. Family Promise: 분기 별 1회 

3. Project Mercy (Tijuana Home Build): 연 2회 (4월, 10월) 

4. Doctors without Borders: 재정지원 

5.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재정지원 

6. Street Company: 재정지원, 활동지원  

7.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재정지원 

8. Homemade Thursday: 재정지원 

9. Home Again L.A.: 재정지원 

10. Ebenezer Christian Academy Nicaragua: 재정지원 
 

☞ 독서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8 시 zoom meeting ID: 844 1110 7913 

☞ 설교 리뷰 모임 : 주일 예배 후 친교실 

☞ 지난 주 헌금 통계:  $1.440 

☞ 2024 년 6 월 예배 위원 

 말 씀 나 눔 인 도 자 기 도 / 헌 금 Meditat ion 친 교 위 원 

02 박원일 길이영 노동혁 노동혁 친교부 

09 최미선 

(졸업예배) 

길이영 김지영 김지영 친교부 

16 Brandon 

Johnson 

길이영 최미선 최미선 친교부 

23 김영주 길이영 노동혁 노동혁 친교부 

30 길한종 길이영 최미선 최미선 친교부 

7월 묵상/헌금기도 조성철 & 조희영 
 
 
 
 

 
 
 
 
 
 

 
 
 
 

☞ 교회 소식 (Church Bulletin)  

1.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2.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과 여행 중이신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Father’s Day 입니다.  

4. 식사후 설교 리뷰 모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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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S. 6th St., Burbank, CA  91501 
새길 교회: www.saegilchristian.org 

Podcast: http://www.podbbang.com/ch/8058  

E-Mail: team@saegilchristian.org//Tel: 818-388-7263 


